
2007년 춘하절 텍스타일 - 드레이프성이 관건 

2007년의 춘하절 텍스타일에 대하여, 가볍고, 부드러운 것 외에 추가로 드

레이프성을 찾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 드레이프성을 만들어 내는 방안에는 

소재, 직물 조직, 가공의 세 가지가 있다. 

소재에서는 레이온이나 벰베르크, 폴리노직, 실크 등을 면과 어떻게 짝을 

맞추어 주느냐가 과제가 된다. 그 중에서 레이온은 렌징사의 텐셀, 리오셀, 

후지보가 생산하는 폴리노직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. 실크는 실 값이 비싸

고 염색이 어려운 문제가 있겠으나 면ㆍ실크는 독특한 소재가 될 가능성도 

있다. 

직물 조직에서는 파나마(basket 조직), 레노(leno), 폴라 플리스(polar fleece) 

등의 시스루(see through ; 살이 비쳐 보이는 블라우스 등의 총칭), 100수 단사

나 80수 단사 보일(voile) 등의 세번수 론(lawn)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되고 있

다. 

가공으로 드레이프를 만들어내는 수법으로는 면 복합 텍스타일을 주무르

고, 두드리고, 효소 가공하는 니돔 가공1)함으로써 가장 좋은 드레이프성과 

촉감을 만들어낸다고 한다. 또한 염축 가공(塩縮, salt shrinkage ; 견 섬유를 염

화칼슘 등과 같은 염으로 처리하여 크레이프 효과를 내는 가공)도 드레이프 

가공의 한 아이템으로서 2007년 춘하절의 섬유 시장에서 이야기 거리의 가

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. 

이 드레이프성 가공에서는 중견 가공장인 스즈키 가공장의 표백 정리 가



공의 평가가 좋은 것 같다. 드레이프 가공에서는 파이오니어(pioneer)와 같은 

존재로 각 기기와 염료, 약제를 잘 활용하여 가공하고 있다. 한편 최근 두 

시즌 동안 계속된 각종 주름 가공이 시들해지고 있다고 한다. ♣  

 

1) 원래는 실크를 주무르고 두드려 부드럽게 하는 고대의 가공인데 최근에

는 면, 마에도 사용함 


